
후할아버지가쓴일기장을발견했는데, 조부에
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그것을 책으로
펴냈다. <운옥재문집>에는훔치고싶은아름다
운 문장이 너무나 많다. 그중 한 구절을 여기에
소개한다. 

화기승소체상고(花氣乘宵 上高)  
만산송뢰청잔도(滿山松 聽殘濤) 
꽃향기는밤을타고섬돌위에오르고
온산의솔바람은파도처럼들려온다.

빗님은수굿해질기미를보이지않는다. 광원
암에서멀지않은곳에진각국사부도탑이있다
는데,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참배할 엄두도
내지못했다. 빗물은마당에도랑을이루면서흘
러가고 있다. ‘우르릉 꽝꽝~’하고 내리치는 천
둥번개소리에이야기는잠시중단되기도했다.  
어느때보다도말이넘쳐나고있는시대이지

만그말은거칠거나화려하기만할뿐, 사람들
의 가슴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유마(維摩) 거사의 침묵이 더 요구되는
것같다. 현봉스님은유마거사의침묵에대해
조근조근짚어주었다.

부처님당시, 바이샬리에유마거사가있었다.
재가자로서그수행은제자들을능가하는훌륭
한분이었다. 부처님께서는유마거사가아프다
는소식을듣고는제자들에게병문안을갔다올
것을 일렀다. 부처님의 십대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보살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유마 거사는
그들에게 불이법(不二法)을 법문했다. 이분법
(二分法)적인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의 진리에
대해 토론하며 하나하나 깨우쳐줬다. 부처님의
뛰어난 십대 제자들도 유마 거사의 법문 앞에
고개를숙일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이 찾아
가서 불이법에 대해 서로 문답을 나눴다. 문수
보살은 불이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마에게‘이제 거
사님께서불이법에대해말씀해보십시오’하니
유마 거사는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했다. 그때
문수보살과 대중들은‘유마 거사가 불이법을
가장훌륭하게잘설해줬다’고찬탄했다.

스님은“유마 거사의 침묵은 <천수경>의 첫
머리에 나오는 정구업진언의 극치”라고 했다.
유마 거사의 침묵은 자타(自他), 시비(是非), 선
악(善惡) 등 상대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 청정한
그 자리인 것이다. 현봉 스님은 끊임없이 분별
하고 시비하는 그 마음을 두고“중생들의 본래
근원”이라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같이 마음으로 돌아가
니만법은바로이마음의다른이름입니다. 나
누어보면팔만사천이요넓히면무궁무진하니
마음이생기면온갖법이생겨나고마음이없어
지면온갖법이없어지는것입니다.”
대진 화상은‘수미산을 꺾어서 붓을 삼고 바

닷물을갈아서먹을만들어이마음(心) 한글자
를표현해써보려할지라도능히다쓸수없는
것’이라 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
음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미혹
한중생일수밖에없는것이다. 
중생들은‘나’라는 집착 때문에 끝없는 탐욕

과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온갖 업을 짓게 되며
스스로얽매어고통을받게되는것이다. 이끝
없는번뇌망상의실체를깨달아그굴레를벗어
나겠다는 것이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
斷) 이란다. 우리가 발심하는 까닭은 중생살이
의 고통 때문이며, 그래서 구경(究竟)에는 중생
의고통을건지는것이그목적이되는것이다. 

현봉 스님은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무척이나 공사다망(公私多忙)했을 터인데 자가
용을마련하지않고대중교통을이용했다. 지금
도 자가용 없이 서울로 어디로 법문을 다닌다.
스님은털신한켤레면지구어디라도못갈데
가없는것이다. 산중에서농사지으면서안빈낙
도(安貧樂道)하는 현봉 스님께 요즈음의 사회
현실에대해진단을부탁했다. 
“사람들은모든것을경제논리로풀어나가는
데여기에는반드시한계가있습니다. 물질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이
되어 복지법으로 사람들을 구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유위법으로는 생로병사를 그
리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했기에모든부귀영화를버리고출가의길
을택한것입니다. 부처님의출가는부(富)나빈
(貧)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지
이며, 상대적인 것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는 의
미입니다. 팔풍(八風)은 끝없이 불어오고 중생
계의 번뇌는 끝이 없어요. 사바세계란 고통을
참으면서 안으로 반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을 보면 내가 꼴찌라,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
가 세상에서 일등인 것이라. 인간의 욕망은 채
워질수없는것이기에보살행을하겠다는맹서
를날마다해야합니다.”
어려울때일수록부처님의출가정신을되돌

아보라는말씀참으로귀하다. 부처님은물질로
서얻은행복은영원하지않음을매순간마다법
문 해주고 계시는데 우린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은아닌지? 
허공의 본바탕에는 색(色)을 놓아두려 해도

공(空)은색(色)을받아들이지않고, 소리를놓아
두려 해도 공(空)은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했던가?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경봉 정석(鏡峰靖錫:1892~
1982) 큰스님은 어찌 보면 부잣
집 마나님처럼 생겼으면서도 대
장부의기상을갖추었다. 평상시
말씀하실 때 자분자분하다가도
법상이나강단에올라설법할때
는경천지동(驚天地動: 하늘
을놀라게하고땅을진동시
키는)의사자후가나타난다.
1980년 한의과 대학생들

을 데리고 통도사에 이르렀
을 때 스님은‘육바라밀탕’
법문을 하셔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보시3돈·지계2돈·인
욕 3돈·정진 2돈·선정 3
돈·지혜2돈, 이여섯가지
를 지어 먹으면 숙지황·산
약·산수유·백복령·목단
피·택사가 만병회춘이 되
듯이 중생의 신기허약(身氣
虛弱) 오장육부가 건강해져

서 팔미(八味)·신기환(腎氣丸)
을 먹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건
강해집니다.”
육바라밀탕법문이끝나자, 경

봉스님은스스로수행이력을말
씀하셨다.
“내가밀양에서태어나어머니
를 일찍 잃고 1907년 16세에 양
산통도사성해스님께출가하니
부처님품안이어머니품속과같
았어. 1911년명신학교를졸업하
고, 4월에 해담 스님께 구족계를
받으니먼저청호스님에게사미
계를 받을 때 보다는 두 어깨에
쌍 날개가 달린 것 같았어. 그래
서통도사강원을졸업하고전국
각지방에돌아다니며포교를할
때는 온통 내 세상과 같았지. 여
러분도이제한의사면허증을받
고전국보건소에다니며의료봉
사를 하게 되면 내 심정을 이해
할것이야.”
전대중이박장대소하며우레

와같은박수를보냈다.

“나는 1925년부터 통도사 만
일염불회를 30년동안 이끌어 오
면서극락세계가서방에있지않
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을깨달았거든.

일념망심명료료(一念忘心明了
了)/ 미타부재별가향(彌陀不在
別家鄕)/ 통신자화연화국(通身
自化樱華國)/ 처처무비극락당
(處處無比極榴堂)
한생각놓아마음까지잊어버리
면/ 아미타불이별세계에있겠
는가/ 5온의이몸터져꽃이피
면/ 곳곳이그대로극락이라네.

또박수갈채가쏟아졌다.
“오대산 월정사 한암 스님과
서울대각사용성스님과편지내
왕을해 (내가깨달은도리를) 확
인해 보니 틀림없다 하고….
1932년부터는통도사강원에강
주가돼50년간후학을지도하였
지. 1938년 통도사 주지도 하고,
1941년 선학원 원장도 하고,
1953년 극락호국선원에 조실로
추대돼, 이젠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하
하.”
하자 또 한 번 박수가 터져나

왔다.
스님은인연없는부인도거느

리고 살았고, 없던 자식도 주어
길렀다. 어떤 수좌가 비연(非緣)
에 인연이 돼 아들 하나를 낳으
니 승려자격이 박탈되게 됐다.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갑자기 대
중공사가운데서,

“그애는내아이요. 내
가 인연이 돼 낳았으니 통
도사 주지직을 그만 두고
그애를내가기르겠오.”
하여그아이와어머니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스님을 외국유학까지 보내
마침내 한국불교 호계위원
으로까지만들어마지막생
을 멋있게 회향할 수 있게
하신 선지식이다. 호걸(豪
傑)스럽고무애자재(無碍自
在)한 스님은 설통종통(說
通宗通: 설법과선(禪)의종
지에 막힘이 없음) 언제나
궂은 일을 남에게 덮어 씌

우는일이없었다.
내가불교에들어와서남의일

을통째로맡아사형선고를받은
분을 두 분 보았는데, 한분은 대
은 김태흡 스님이고, 다른 한분
은 원광 경봉 스님이다. 김태흡
스님은한국전쟁직전절안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대해 스스
로 책임지고 사형언도까지 받았
다가죽지않고되살아나한국불
교 포교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고, 경봉 스님은 절 안의 젊
은 스님이 한 때의 잘못으로 애
기를가지자“그자식이내아이
다”해 대본산 주지직도 내 놓고
사람을보호했던것이다.
세수 91세 되던 1982년 어느

날, 경봉 스님이 입적하려 하자
효상좌 명정 스님이“스님이 가
신 뒤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
야합니까?”하는물음에“야반삼
경(夜半三榠)에 대문 빗장을 만
져보거라”는법어를남기고열반
했다.

56. 통도사 조실 경봉 큰스님

활안스님의 내가만난 禪선지식

만일염불회30년이끌어…“야반삼경에대문빗장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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